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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생의 노트에서

"기도 동역자"를 읽고 - 존 맥스웰 저

목회자를 위한 중보기도가 필요할 거란 마음은 늘 있었지만 강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던 터라 꾸준히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존 맥스웰 목사님의 책 ‘기도 동역자’ 는 목회자에게 왜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한지, 왜 목회자들에게 보호의 기도가 필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인 깨달음을 갖기에 충분했다. 

특히 “당신은 교회만 다니는 방관자가 아니라 기도의 불길을 일으킬 사람” 이라는 구절에서는 기도로 돕는 나의 역할과 기도의 위력에 대해 힘있는 독려가 되었다. 

중보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에서 나를 돌아 보았을 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거나 주님 안에서 마땅히 포기 해야 할 것들을 놓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갈 때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더 큰 기도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깨달음의 기쁨과 함께 그 동안 기도 하지 못한 시간이 한없는 안타까움으로 밀려왔다. 

특히 이 책의 5장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것임을 발견했는데 나는 그들의 요구가 이루어 지기를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첫째, 그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둘째, 그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데로 순종하며 살아 가도록 

셋째, 그들의 삶에 많은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 하라는 것이다. 

이제 중보기도의 방향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과 그들의 가정과 가족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 아울러 경제적인 안정도 중보해야 할 중요한 기도제목이다. 

그 동안 목회자들을 위해 드렸던 내 기도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 책을 통해 돌아보면서 먼저 하나님께 죄송했다. 그리고 지금껏 나를 사랑하고 기도해 준 목회자들께 죄송했다. 이제는 이 책에서 얻은 지혜를 나에게 맞도록 조정해서 실천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내 속에 있음을 본다. 몰라서 놓치는 부분이 있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더욱 안타까운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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